지금 현재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쌓아가는 것을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느 시점이 가장 중요한지를 불교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점도 다 중요하지만 현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다. 현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나쁜 행도 용서 받을 수 있고, 다가올 미래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라 함은. 지금 이 시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곳, 즉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세인트루이스에서의 삶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이곳 생활에 가장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과 더불어 마음까지 닦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자(佛子)로서의 삶이 아닌가 하겠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닦아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가? 진정 자신을 아는 것 즉 마음을 닦는 것에는 참선만한 것이 없다 하겠다. 

지난 1월 17일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로써 2548년째 맞이하는 성도재일 이었다. 이 날을 기념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에서는 한번이라도 부처님의 수행을 닮아보자는 취지에서 매년 철야정진을 해오고 있고 올해에도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철야 참선 정진을 성황리에 마쳤다.

법당에서 등뼈를 곧추세우고 가부좌로 틀고 앉았지만 쏟아지는 졸음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망상과  싸우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세상에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인가?……..”라는 평소에는 별로 생각해 보지않은 각자의 주제들을 갖고 정진했다. 동물도 사람도 삼라 만상 누구나 가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이 종자에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즉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철학적인 사색과 수행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서 있는 종교이다. 철학이니, 수행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철학이고, 수행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모든 꽃들이 만개하는 5월은(음력 4월 8일) 2549년째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다. 지금 불국사에서는 연등 만들기가 한창이다. 부처님이 직접 가르침을 펼치고 계실 때에는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으나, 색 색깔의 한지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 연등제작은 천년이상 한국에서 내려온 불교의 전통이지만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전통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다. 연등 만들기는 보통 석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연 잎을 하나하나 풀을 붙여서 접어야 되는데 많은 인내심을 요구되기 때문에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지않으면 도저히 해 낼 수가 없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연등에 등불을 밝히는 의미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희망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날 불자(佛子)들은 연등에 불을 켜면서 어둡고 괴롭고 슬픈 마음에는 광명을, 지구의 한쪽에서 천재지변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는 자비의 빛을 주십사 하는 염원들이 담겨 있고, 부처님전에 자신의 전 재산이기도 한 구걸한 기름을 올린 “가난한 여인의 등불” 의 일화를 기억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날 등 공양을 올린다. 

불교의 전통 등이자, 한국의 전통이기도 한 연등을 만들어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불국사로 연락 주십시오. 매주 법회는 일요일 11시입니다. 

